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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남북철도·도로 연결때…레미콘·골재 등 자재공급"
2006년 개성에 첫 합영회사…50대 50 합작 석산 3곳 확보
"北서 공장 재가동 요청해와"

◆ 남북경협 中企가 뛴다 / ⑭ 태림산업 곽수환 대표 ◆ 

"대북사업이 중단된 지 8년이 넘었네요. 이제야 조금 
희망이 생겼습니다. 남북 철도·도로 연결과 건설을 하
려면 북한에서 생산한 골재와 레미콘이 필요할 텐데 
드디어 꿈을 이룰 날이 온 것 같습니다." 

북한에서 석재사업을 해왔던 곽수환 태림산업 대표(사
진)는 최근 남북관계를 보며 중단된 대북사업을 재개
할 수 있겠다는 감회에 젖었다. 2004년 대북사업을 하
기 위해 설립된 태림산업은 2006년 9월 개성공단 밖 2
㎞ 지점인 개성시 덕암리에 최초 남북 합영회사인 `아
리랑태림석재합영회사`를 설립했다. 

태림산업과 북한 아리랑총회사가 50대50으로 합작했으며, 당시 태림산업은 295만달
러를 투자했다. 약 4만9600㎡(약 1만5000평) 용지에 건평 3300㎡(약 1000평) 규모 공
장을 건설했다. 개성을 비롯해 평안남도 남포시 룡강석산과 황해남도 해주시 수양석
산 등 3곳에서 화강석과 대리석 등을 채취해 골재와 레미콘, 석재, 콘크리트 등 다양
한 건설자재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도 갖췄다. 개성공단 내 건물을 짓는 데도 레미콘, 
쇄석골재, 화강석 등을 납품했다. 

곽 대표는 "개성공단 밖에 있다 보니 남쪽에서 공급하는 전력을 받지 못해 전부 발전
기를 돌려 생산했다"며 "석산에서 돌을 가져와야 하는데 도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
아 어려웠지만 신명나게 생산에 전념했다"고 회고했다. 

그러나 그의 대북사업은 2010년 5·24 대북제재 조치로 인해 전면 중단됐다. 지금도 
상당수 자산이 북한에 묶여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. 2010년 사업이 중단된 이후 회
사는 매출이 없다. 곽 대표는 "2008년 본격 생산에 들어가 연매출액 50억원 정도로 
사업이 잘됐다"며 "사업 중단 전까지 2000만달러 가까이를 투자했는데 지금까지 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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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에 가보지도 못한 채 애만 태우고 있다"고 안타까워했다. 

2006년 태림산업이 북한 개성시 덕암리에 세운 골재 가공 공장 모습. [사진 제공 = 태림산업]

곽 대표는 최근 남북관계가 좋아지면서 북한에 사업 재개 여부를 타진하기도 했다고 
귀띔했다. 그는 "최근 북측에 어렵게 연락이 닿았는데 생산설비가 잘 보존돼 있고 공
장 재가동을 희망하고 있다"며 "공장을 재가동한다면 국내시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
국산보다 훨씬 질 좋은 북한산 원석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"고 자신했다. 

특히 북한 건설사업의 기회가 무궁무진하다고 평가했다. "개성공단과 개성 중간에 위
치한 공장은 19만8000㎡(약 6만평) 용지에 건평 6600㎡(약 2000평) 규모로 남북 철도
와 접하고 있죠. 북측과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합영공장에 이어 유통, 식음료 등으
로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갈 겁니다." 태림산업은 국내 공동주택 및 상업시설 개발과 
국외 투자 사업을 추진하는 호야씨앤티 계열사다. 

[안병준 기자]
[ⓒ 매일경제 & mk.co.kr,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]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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